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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랑 산책해요

안녕하세요.

열대야로 몸살을 앓았던 8월의 여름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덥고 불쾌지수도 높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해가 지는 늦은 오후, 아이들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노을 지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 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부모는 아이들 나이게 맞춰 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노

력한다는 뜻이겠지요. 아이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을 아이의 나이로 맞춰야 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아이들은 대화 할 때 어른처럼 말을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춰 대화를 해주세요.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말하려고 할 때 먼저 이야기를 앞서나가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

현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열린 질문을 해주세요 

“재미있었지?” “맛있었지?” 등 단답형 대답을 하게 되는 닫힌 질문보다는 “너라면 어떻게 했

을 것 같아?” “만약에 ~였다면 어땠을까?” 등 생각을 떠오

르게 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스킨십을 활용하세요

아이의 이름을 몇 번씩 불러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안아주거나 어깨를 

감싸며 대화를 이끌어주세요.

이야기에 공감해주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의미, 감정, 느낌을 알고자 

노력해주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